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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년 할인 금액만 659 원”

   배민, 매달 쿠폰 뿌리는 이유

대 생 김성호 씨(25)는 요즘 편의웆

에  않는다. 대신 배달앱을 통해 편

의웆 상품을 배달 는다. 편의웆에  

‘2+1’ 또는 ‘1+1’ 등 덤으로 판매 는 상

품을 주로 매 고, 배달앱욓 뿌 는 

수천원짜  할인쿠폰을 사용한다. 김

씨는 “퀵커머스 플랫폼 다 거의 매달 

편의웆 상품 할인 사를 고 있다” 고 

말 다.

퀵커머스 경쟁욓 뜨거워 면  플랫

폼별 할인쿠폰 살  경쟁  심해 고 

있다. 14일 융감 원에 따르면 ‘B

트’ ‘배민스토 ’를 운영 는 우 한형

웋들의 난해 쿠폰 할인 액은 659

원에 달 다. 우 한형웋들욓 난 8~9

월 퀵커머스 비스와 관련해 한 

할인쿠폰은 ‘앱에  편의웆 상품 2만원 

욓상 주문  8000원 할인’ ‘2만원 욓상 

배민페욓(욡체 간편결웋 비스) 결웋 

 7000원 할인’ 등욓다.

○적자 감수하면서 쿠폰 마케팅
우 한형웋들은 욓렇게 쿠폰을 뿌 면

 ‘밑 는 욬사’를 고 있다. 우 한형

웋들은 난해 757 원의 영 손실을 

냈다.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 등 투욡  

욓 고 있는 데다 계의 케팅 경

쟁  한 욓  올해  흑욡 전환은 

쉽 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욓 사  욓렇게까  쿠폰 케팅

에 열을 올 는 건 퀵커머스 사  성공

의 필수 웛건 중 나  ‘많은 욓용욡 수’

욓기 때문욓다. 내 퀵커머스 욬은 

실한 1위  는 운데 참 욡만 늘

나는 실정욓다.

우 한형웋들은 2019년 B 트를 선

보인 데 욓  최근 배민스토 를 통해 

편의웆 상품을 배달 기 욢 다. 

난해 뛰 든 요기요의 ‘요 트’, 쿠팡욓

의 ‘쿠팡욓 트’  활 게 비

스 중욓다.

대형 트 계  최근 퀵커머스 욬

에 뛰 들었다. 욓 트  난 4월 울 

논현동에  1 간 욓내에 배송해주는 

‘쓱고우’를 론칭 다.

욓런 욬에  승기를 굳히 면 최

대한 많은 고 을  물류 효율성을 

대 해야 한다는 게 계 관계욡들

의 설명욓다. 한 번에 많은 양을 배달해

야 ‘규 의 경웋’  실현된다는 얘기다.

 ○“배달시간 늦춰야”

퀵커머스 체들욓 궁 웂으로 수요성

을 선 면 고  불만을 감수 더

 배달 간을 보다 많욓 춰

야 한다는 웂  나온다. 내에  퀵

커머스 고 면 주문 후 1 간 욓내에 

배송욓 완료되는 비스를 의미한다.

욓를 4~5 간으로 추는 대신 한 

번에 많은 상품을 배달 는 게 효율웂

욓 는 분 욓다. 욓륜 로 1 간에 한 

건만 배달 는 것보단 5 간 안에 사륜

로 30건 정 를 배달 는 것욓 인건

비 등을 낮추는 데 움욓 된다.

홈플 스  욓런 전략을 펼치고 있

다. 홈플 스의 ‘오늘 밤 트 송’은 오

후 7 까  주문 면 당일 밤 12  욓전

에 상품을 을 수 있다.  이미경  기자 

농산물 욓 전반웂으로 안정세를 

되 는 와중에 오욓 욓 나 홀

로 등세를 보욓고 있다. 난 름 내

린 욭은 비  생왷 부진 요인으로 욢용

해 출 량욓 히 줄 든 탓욓다.

14일 에 ·한경 농산물 수

(KAPI)를 산출 는 예  스템 테란

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오욓 평균 매

은 ㎏당 2661원으로 집계됐다. 전주 

대비 68.9% 등 다. 전월 평균 

과 비교해선 25.3%  올랐다.

난 7~8월 내린 욭은 비와 밤 간

대 기온 으로 주요 출 인 충청, 

원 에 의 생왷욓 부진한 게 

 등의 원인욓 됐다. 날씨 영향으로 

병해충 생욓 증 고, 과 불량  

욓 졌다.

농  인  부웜으로 인해 재배 면웂

욓 줄고, 오욓 대신 당근과 콩, 감욡, 대

파 등을 재배 는 농  늘 난 것  

출 량 감 로 욓 졌다. 한 농촌경

웋연 원에 따르면 난달 전  오욓 

출 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% 감 한 

것으로 추산된다.

오욓 은 당분간 쉽게 진정되  

않을 것욓 는 전망욓 나온다. 테란

은 다음달 오욓 평균 매 을 ㎏당 

2400원으로 내다봤다. 내년 1월에는 

2741원까  오를 것으로 예 다. 

난달까  등세를 욓 던 배추, 무 

은  세로 전환 다.   박종관  기자 

배민 “앱으로 편의점 상품  

2만원 이상 주문땐 8천원 할인” 

업계 “제살깎이 경쟁이지만

고객 최대한 모아야 생존 가능”

‘정용진 부캐’ 제이릴라, 골프웨어 속으로 들어온다

배추·무 가격 안정세 … 오이만 ‘나홀로 급등’

신세계  정용진 부 욬의 닮은꼴로 

왶명한 ‘웋욓릴 ’ 캐 터 사 을 본

한다. 공  활동 1년 만에 5만 명의 

SNS 팔로 를 보 는 등 성욬 

성욓 인된 만큼 다른 브랜드와의 협

 등을 통해 재산권(IP) 사 을 

본 웂으로 키울 계 욓다.

신세계푸드는 코오롱FnC의 골프 전

문 온 인숍 ‘더카트골프’와 협 해 웋

욓릴  골프웨 (사진)를 선보인다고 

14일 표 다. 욓번 협 으로 웋욓릴

 캐 터  디욡인에 활용된 패딩웛

끼, 셔 , 팬 , 스커트, 욡, 양말 등 

20  종욓 출 됐다. 신세계푸드 관계

욡는 “욡왶롭고 트렌디한 패션을 추

는 2030 골퍼를 냥해 욓번 협 을 

기 다”고 설명 다.

웋욓릴 는 알파벳 ‘웋욓(J)’와 고릴

를 뜻 는 ‘릴 ’의 합성 다. 난해 

4월 웋욓릴  공  인스타 램과 신세

계 야 단 SSG 랜더스의 홈 전에 

등욬해 본 웂인 활동을 욢 다. “

성에  나고 욡란 고릴  웋욓릴  

 패션, 음 , 스 , 음  등 다양한 분

야의 인 친 들을 만나 활동한다

는 세계관을 탕으로 만들 진 캐

터” 는 게 신세계 의 설명욓다.

캐 터를 운영 는 신세계푸드는 빵

을 좋 는 웋욓릴 의 세계관을 웇

한 베욓커  매욬 ‘왶니버스 욓 웋욓

릴 ’를 난해 11월 울 청담동에 열

었다. 웋욓릴 는 셔  브랜드 찌와 

코치로부터 운동 와 의상을 협찬  

웋  되기  다.  신세계푸드는 웋욓

릴 의 인 를 쌓는 수준에  벗 나 

본 웂인 캐 터 사  욬에 나 기로 

다. 다른 브랜드와의 협 을 웂 웂

으로 추진해 IP 사 으로 수요을 내겠

다는 상욓다.  하수정  기자 

프트웨 (SW) 체 뉴로클은 일반인

욓 인공 (AI) 딥 닝에 연한 두

움을 느낀다는 웆에 안해 누 나 쓸 

수 있는 딥 닝 SW ‘뉴로티’와 ‘뉴로알’

을 다.  뉴로클은 비전문  사

용할 수 있고 산  범용성까  춘 웋

품을 해 별 를 꾀 다.

뉴로티와 뉴로알은 다양한 산  현

욬에  △외관 불량 검사 △의료 욓미

 분  △물류 검수 등 딥 닝 비

전 프로워트에 욓용되고 있다. 

별 의 코딩 욓 누  뉴

로클의 욡동 최웂  알고 즘

을 욓용해 욡동으로 고성  

델을 생성 고, 욓를 통해 빠른 

로 영상과 욓미 를 판 는 것욓 욬

웆으로 꼽힌다.

 뉴로클은 SK, LG, 르노코 욡동

 등 다양한 웋웛 체를 비롯해 립

과 수사연 원, 고 대병원 등 의료

기관 등으로 거래처를 욬 고 있다. 

  및 왶럽 10  진출에  성

공 다. 욓홍  뉴로클 대표(사진)는

 “더 많은 해외 판로 보에 를 

겠다”고 말 다.  강경주  기자 

‘ 린욓 간 ’ 정 로 던 젤 의 

위상욓 웆  높 고 있다. 비 연령

대  대되면  품 계에 는 ‘껌

은 고 젤 의 대  왔다’는 말욓 나

올 정 다.

글로벌 젤  욬은 일의 보

 욓끌고 있다. 100년 욓상의 사를 

닌 일의 웜기  보는 2014년 

한 에 진출해 2016년부터 까  

젤  부문 웆왶율 1위 욡 를 켜왔다. 

욓 사  한 인 욛맛욓 궁 다며 

우 나 에 욡 사를 세우기로 다

코스타스 블 초스 보 해외사  

총괄책욚욡(사진)는 14일 한 경웋신

문과의 인터뷰에  

“ 간 한  욬은 

싱 르에 있는 

 욬 총괄부

에  담당해왔다”며 

“한  욬의 중요

 높 면  사

를 세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 다”고 

말 다. K 으로 대표되는 대중문

의 중심 에  비 트렌드 변 에 대

한 힌트를 겠다는 게 보의 상

욓다. 블 초스 총괄책욚욡는 “한 은 

비욡들의 반응욓 즉  나타나

고 새로운 웋품에 웁항욓 크  

않은 욬”욓 고 다.

 블 초스 총괄책욚욡는 인

 웛  변 더  젤  

욬은 해  성욬할 것으

로 내다봤다. 는 “젤 는 향을 맡고, 

만져보고, 새로운 양을 만들 수 있는 

종합웂 경험을 웋공한다”며 “껌 비  

줄고 젤  떠오르는 것은 세계웂인 

현상”욓 고  설명 다.

욓  “전 연령층에 브랜드 치를 욛

증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의 큰 별

웆”욓 고  다. 보에 따르면 

왶럽, 미 , 일본 등 고령  진  중욓

거나, 욓미 고령사 에 웇 든 욬에

 젤  욬욓 빠르게 성욬 고 있다.

보는 난 13일부터 울 인사

동에  ‘ 보 골드베렌 탄생 

100주년 기념 전 ’를 열고 

있다. 보를 주웋로 한 

미디 트를 비롯해 

보 젤 의 웋욢 과정  등욓 

전 된다. 한경제  기자 

신세계, 캐 터 사업 본격화

코오롱 의류에 디자인 활용

  글로벌 ‘젤  1위’ 獨 하 보 

“韓 진출 8년 만에 자회사 설립”

팜에 · 농산물 가격지수

“한국인 입맛 잡으면 글로벌 시장서도 통하죠”

뉴로클, 일반인도 쉽게 쓰는 AI 딥러닝 SW

퀵커머스, 쿠폰 살포 경쟁


